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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그림책은 18세기에 창작된 고전소설《심청전》을 각색 
하여 만든것 입 니 다. 

작품에 서 그려 진 눈먼 아버 지 에 대 한 심 청 의 지 극한 효성 은 
우리 민족의 고상한 도덕 품성 을 그대 로 보여 주고있습니 다. 

학생 동무들은 이 책에서 불합리 ' d ： 사회 저 i 도와 불교승— 들 
의 허위성，환상적 인 장면들을 비 판적 으로 보아야 합니 다. 




가없 이 푸른 바다 한가운데 하늘나라 꽃 한송이 가 두둥실 
피여 났습니다. 

큰 배도 단숨에 삼켜버린다는 여기 림당수에 어인 일로 
이 렇 듯 아름다운 꽃송이 가 피 여 난것 입 니 까. 



부모라면 누구나 
제 자식 이 심청 이와 
같은효녀가되여주 
기를 바랍니다. 

생명을주고키워 
준 부모에게 효도하 
는것 은 응당한 일 이 
건만 어이 하여 심청 
에 대한 옛 전설은 
오늘까지 전해지고 
있는것일가요. 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아가 아가 을지 발아 
방이 가고 남 밝으변 
4냥것을 엔어주마 

배가 고과 네가 올 * d 
니의 영마 생자나겨 
去변 아비 가돔란다 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아버지! 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그렇게만 된다면 바느질도 배워주고 글도 억혀 네가 시집 
갈 때까지 내가 거두어주지. 그러면 외로운 나도 자식을 둔 
재미를 보게 되니 네 생각은 어떠냐?!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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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여나서 엄마를 잃고 젖도 
없이 제가 어떻게 오늘까지 
살4올수 있었겠나요? 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배주인의 엄한 령을 


수 없고 무리도 먹고 살기 
위해 할수없이 이 짓을 하 
오만 아무리 많은 돈을 준 
다 한들 고기밥이 되겠다 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부처님께 비나이다. 두손 모아 삼가 비오니 이 몸 바쳐서도 
저의 정성 적사오면 소녀 죽어 저승에 가서라도 부처님만을 


받들겠으니 불쌍한 우리 아버지 밝은 날을 보게 해주옵소서 ! 
부디 소녀의 간절한 소원 이루어주시오이다. 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보 4 당아 지지 


I 삐에 잡아4변 
불광한 우지 아버지 
4444 더 보견4 
방이 가고 要는 삐4 
그 年가 막을소나 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이 고현 배놈들아，아무리 
돈벌이에 환장했기로 사람 
을 사다가 제물로 물에 처 
넣는 법이 어디 있다더냐. 
하늘이 무섭지 않느냐. 




















고마와요. 일찍 어머니를 g 은 제가 눈 
먼 아버지의 동냥젖으로 지금까지 살아 
온것은 귀덕 엄마랑 동네사람들의 따뜻 
한 인정덕이온데 그 은혜도 갚지 못하 
고 또다시 폐를 끼친다면 그게 무슨 사 
람의 도리겠나요. 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oh 버양 ! 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배군들과 마을사람들의 보살핌으로 심봉사는 먹고 입고 지 
내기가 넉넉해졌습니다. 

이때 마을에 살던 뺑덕 어미라고 부르는 녀자가 스스로 심봉 
사의 후처가 되 였습니다. 


뺑덕어미의 속심은 눈먼 심봉사를 속이여 흥청망청 돈이나 
물쓰듯 하며 살아보자는것 이 였습니 다. , . 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하긴 심봉사를 따라 서물로 골라간들 
맹인잔치에 참체도 못할거요，집에 
A 돌아가재도 동네빚에 즐리 
^ 기만 할판이니 차라리 
황봉사를 따라가는 편이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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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냥젖 한번 배불리 먹여보지ᄀ 
못한 날 그래도 아비라고 뼈도 
굵지 못한 어린것이 밥을 빌어 
다가 봉양하더니… 흑!… 


열다섯살 잡히던 해 부처님께 공양미 삼백섬을 시주하면 이 
애비가 눈을 뜬다는 말을 등고 장사한다는 배군들에게 몸 
을 탈아 림당수 깊은 물에 목숨을 턴졌소이다.흑… 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심청의 지극한 효성이 끝끝내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한 
이 아름다운 전설은 동방례의지 국인 우리 나라의 력사와 


더불어 길이 전해질것입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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